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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기업 수요 고려해 최소 33%로 높여야”
-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는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공동으로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11.4% 이상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분석을 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TWh(테라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음 

-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는 136.1TWh임 기업에서 필요한 
수준의 약 56% 정도에 불과함

- 이에 대해 CoREi는 기업의 PPA 확대를 위한 장애 요소를 개편하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순위 정책 
과제로 꼽았음

2. “탄소중립 목표, 15년 당기기에 동의?”…주민투표로 물어서 결정한다는 베를린
- 독일 베를린은 시의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현행 2045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에 동의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음

- 연방정부의 목표 시점은 2045년인데, 베를린이라도 15년 앞당기자는 취지에 대한 투표로, 기후 위기 
관련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건 처음임 

- 이번 투표를 주도한 건 ‘기후 새로운 시작 이니셔티브’(이하 이니셔티브)로, 투표는 이니셔티브가 마련
한 개정안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투표를 진행하는 이니셔티브는 기후 목표 상향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 ‘7년 내 탄소중립이 현실적
으로 가능하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음 

3. 유럽연합 ‘그린워싱’ 광고 막는다, 기준 단일화한 친환경 표시지침 도입
- 유럽연합(EU)이 식품을 비롯한 제품 광고에 활용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표시 기준

을 일원화하는 새 규제를 도입함 

- 이번 규제는 수많은 기업에서 출시되는 제품이 뚜렷한 검증 기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에 친환경 
제품으로 인식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표시지침(Green Claim Directive)을 공개
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함 

- 특정 상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하려면 유럽연합에서 도입하는 단일 인증제도를 통해 입증을 거
쳐야 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규정 이행을 감독함

제공일시 2023 03 31 Fri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02 398 7675담당자 문의

(한스경제, 2023.03.20) 박수연 기자

(한국일보, 2023.03.20) 신은별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2023.03.21) 이근호 기자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99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2015500000839?did=NA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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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100 주도 영국 전문가 “한국정부 계획으론 RE100 달성 불가능”
- ‘RE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과 투자환경 개선 등을 당부했음 

- 클라이밋 그룹은 현재 한국 정부 계획으로는 어떤 기업도 RE100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 및 정책 환경 마련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활성화 장애물 제거 ▲전력망 운영의 유연성·공공성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의 투명성·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
했음 

- 올리버 윌슨  RE100 대표는 “기업이 전력을 구매할 때 계약상 부당한 의무사항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생산간 인허가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햇음

2. “10년을 기다렸다”…中 규제에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급성장
- 중국의 친환경 규제에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음 

- 10여년 전부터 관련 소재를 개발했지만 상용화가 안돼 전전긍긍했던 LG화학과 SK케미칼 등 국내 석유
화학 업체들이 이번 중국 특수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15만1000톤에서 
2021년 27만6000톤으로 늘었으며,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이 지속 확대돼, 업계는 2025년 중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수요를 500만톤 이상까지 예상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은 생분해 제품의 개발을 완료했거나, 판로 개척을 검토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식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는 생분해 소재와 석유 기반의 생분해 소재에 모두 투자하고 있고 SK케미칼은 개발한 
고유연 PLA의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음

 3. EU, 초기 자금 8억유로 ‘수소 은행’ 공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1킬로당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은행’을 운영한다고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음 

- EU 환경위원회 프랜스 팀머만은 16일 “수소는 EU가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앞선 산업”이라며 “설치된 
전해조 용량의 50% 이상, 전해조 제조용량의 50% 이상이 EU에 있다”고 밝혔음 

- 하지만 수소 프로젝트 중 최종 투자결정을 내린 것은 10%에 불과하며, EU 수소은행에서 재생가능 
수소에 관한 그린 프리미엄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음 

- 2023년 가을부터 수소은행은 본격적인 입찰을 받으며, 원하는 기업은 생산 제안을 제출하고 비용이 
가장 낮은 기업에 지원되고 이 기금은 EU의 탄소시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혁신기금’에서 
나온다고 함 

(디지털타임즈, 2023.03.20) 박한나 기자

(뉴스1, 2023.03.17) 황덕현 기자

(Euractiv, 2023.03.17) Nikolaus Kurmayer 기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32002109932049002&ref=naver
https://www.news1.kr/articles/4984924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brussels-unveils-hydrogen-bank-with-e800m-initial-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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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슬레, 스타벅스, MS ‘클로즈드 루프’ 파트너의 순환경제 인프라 플랫폼
- 클로즈드루프 파트너는 MS, 네슬레, 펩시코, SK, 스타벅스, 유니레버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재활용 및 재사용 인프라 플랫폼인 ‘서큘러 서비스(Circular Services)’에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발표
했음

- 클로즈드 루프는 2022년 11월 대체자산 투자자인 브룩필드 자산운용사로부터 7억달러 자금을 지원
받아 플랫폼을 론칭했음

- 서큘러 서비스는 북미에서 가장 큰 비공개 재활용 회사로, 각종 재활용 및 재사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서큘러 서비스는 2025년까지 포장재를 100%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진 플라스틱 
사용을 1/3로 줄이겠다고 일회용 포장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 매장과 제조 시설에서 매립지로 보내
지는 폐기물을 50%로 줄이기로 했음

2. 올버즈, 사상 최초로 탄소발자국 제로 신발 공개
- 지속가능한 신발의 대명사로 불리는 올버즈가 탄소 상쇄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신발 

‘M0.0NSHOT’을 발표했음 

- 이 신발은 탄소 배출량인 업계 평균인 톤당 14킬로에 비해 제로라고 주장함 

- 이 제품은 2018년 탄소 네거티브 소재인 ‘스위트폼(SweetFoam)’을 개발했으며, 2021년에는 아디
다스와 저탄소신발 Adizero & Allbirds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음 

- 이 소재는 바이오 함량이 80%인 새로운 초경량 폼으로, 네덜란드의 ‘레이크 하위아 스테이션(Lake 
Hawea Station)’에서 공급됐음 2023년 6월에 이 신발을 공개하며, 2024년 봄에 출시한다고 함

3. 그린워싱 가장 심각한 분야는 식품업계?
- 네덜란드 친환경단체인 체인징마켓스재단(Changing Markets Foundation)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식품업계에 그린워싱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조사해 보니 식품 라벨과 광고를 통해 내세우는 친환경 제품 주장 중 다수가 과장됐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임

- 체인징마켓스는 그 중 과장 광고가 가장 심한 곳은 식품 관련 탄소배출에서 큰 비중의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와 낙농기업들이라고 밝혔음

- 앞으로 EU 회원국에서 친환경 제품임을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그러한 광고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가 더 강해질 전망임

(ESGToday, 2023.03.17) Mark Segal 기자

(ESGToday, 2023.03.22) Mark Segal 기자

(ESG경제, 2023.03.21) 이진원 기자

https://www.esgtoday.com/nestle-starbucks-microsoft-back-closed-loop-partners-circular-economy-infrastructure-platform/
https://www.esgtoday.com/allbirds-unveils-first-ever-zero-carbon-shoe/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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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조선업계 뭉쳤다…‘탄소발자국 원팀’ 공동 구축 나서
- 국내 조선사 및 선급이 공동으로 조선업계 최초로 ‘탄소발자국 원팀’을 만들었음

- HD현대는 그룹 내 조선사뿐 아니라 동종업계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국내외 선급 단체인 미국
선급협회(ABS), 한국선급(KR)과 함께, 탄소발자국을 추적해 이를 표준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음 

- 이들은 조선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산정 표준화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여 
각 사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방법을 상호 공유 및 비교, 분석하고, 선급의 자문을 거쳐 산출 
방법을 표준화해 올해 말까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음

- 각 참여 기관들은 향후 도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
이며, 글로벌 조선사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관들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표준으로 자
리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할 계획임

2. SK오션플랜트-코리오제너레이션, 글로벌 해상풍력 ‘맞손’
-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SK오션플랜트와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글로벌 해상

풍력 전문 개발회사인 코리오제너레이션(이하 코리오)이 국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상호 협력·지
원할 것을 약속했음

- 양사는 영국, 호주, 대만, 부산 등 국내외 6개 지역, 총 6.8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협력 관
계를 구축했음

3. 네이버,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온실가스 감축
- 네이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받고 있음

-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은 친환경탄소 저감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 친환경 탄소저감 기술은 현재 세종시에 건축 중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도 
적용될 예정임

- 각 세종의 용량이 각 춘천보다 6배 더 큰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 탄소배출 감소 효과도 아시
아 최대가 될 전망임

(서울신문, 2023.03.17 ) 이기철 기자

(헤럴드경제, 2023.03.17) 김은희 기자

(조선비즈, 2023.03.17) 박성우 기자

(뉴시스, 2023.03.17) 신정철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17500025&wlog_tag3=naver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17000117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3/17/LSFFBD7B4RGSVO344IZQ3FCGZ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7_0002230637&cID=10812&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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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는 EU 내 자동차 규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사이 가교로 합성연료에 주목

- EU의 유로7법으로 인해 자동차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음. 유로(Euro)7의 배출 계획이 현재 형태로 
시행되면 체코의 스코다(Skoda) 자동차는 3000명을 해고해야 하며, 일부 모델은 단종해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음. 스코다는 독일 폭스바겐 산하의 자동차 브랜드 9개 중 하나로, 역사가 100년이 
넘는 회사임

- EU 국가들과 국회의원들이 올해 협상을 시작할 유로7 법은 질소 산화물을 포함하여 건강에 해로운 
오염 물질을 내뿜는 자동차의 배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유로 7 법률에는 타이어로 인한 오염 
관련 새로운 기준을 포함, 유해한 질소 산화물과 미립자의 차량 배출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 대표적인 유로7 규정으로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현행 80mg/km →60mg/km ▲브레이크 입자 
배출 기준: 현행 규제없음 --> 7mg/km(2035년부터 3mg/km 로 강화) ▲타이어 미세플라스틱 배출 
기준: 현행 규제없음 --> 규제있음(수치 미정) ▲측정 대상 오염물질 입자 기준: 현행 23nm(나노미터)
까지 측정 --> 10nm까지 측정 ▲배출물질 요건 준수 기간 주행거리: 현행 10만km 또는 5년 --> 주행
거리 20만km 또는 10년 등임

- EU는 1992년 '유로1' 이후 점진적으로 제한을 강화해왔음. 유로7은 2025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와 승
합차에 적용되고 2년 후 버스와 트럭에 적용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유로6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 값에서 트럭과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 현재보다 더 엄격한 배출기준을 내놓았음

-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유로7이 시행될 경우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싼 개발 비용이 부과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예를 들어, 독일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s) 마틴 다움(Martin Daum) 회장
은 "업계에 수십억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음

- 또한, 모임에 참석한 국가들은 2035년 이후에 새로운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CO2 배출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EU의 2035년 시한에 대해 별도로 논의했음. 유럽의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EU의 법안은 독일의 막판 반대 끝에 이번 달 보류됐음

-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는 내연기관 차량의 폐지를 둘러싼 독일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성연료(e-fuel)만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허용하는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음

- ‘합성연료’(e-Fuel)는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그린수소(H2)와 이산화탄소(CO2)로 제조한 액체 연료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지는 못해도 더 늘리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만, 
대기 중에 포함된 탄소를 포집해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탄소 순배출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합성연료는 내연기관 연료로 쓰일 수 있고, 일반적인 온도와 압력에서 쉽게 보관과 수송이 가능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이 기대됨.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에 국제적인 경쟁
력이 있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합성연료 연구가 활발함 

- 로이터가 입수한 계획의 초안에 의하면, 탄소중립 연료로만 작동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 EU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범주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허용되는 차량은 합성연료가 아닌 다
른 연료를 사용할 경우 주행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함 

(임팩트온, 2023.03.21) 홍명표 기자

(임팩트온, 2023.03.23) 홍명표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142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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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EU의 데드라인인 2035
년 이후에도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연기관 차량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전면 폐지에서 한 발작 물러난 셈임

-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EU 국가들과 유럽 의회는 지난해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에 합의했
으나, 독일 교통부는 이번 달 이 법률이 발효될 수 있는 최종 투표가 있기 며칠 전 마지막 순간에 이의
를 제기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놀라게 했음

-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정부도 공동 전선을 구축했음. 이들 회원국은 “EU가 현실적인 제약
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급격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반발함. 독일 정부는 기존 내연기관 엔진에 
합성연료를 사용하면 퇴출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음

- 독일 교통부의 핵심 요구 사항은 EU가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로 작동하는 신차 판매를 허용하는 
것임. 독일 교통부 장관 폴커 비싱(Volker Wissing)은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
라 일부 개선을 원한 것"이라고 말했음

- EU 관계자는 20일 로이터에 합성연료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제안은 연소 엔진 단계적 폐지 법안이 최종
적으로 채택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음. 또 EC 대변인은 초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EU 
기후정책 책임자인 프란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이 지난 주 "어떤 솔루션이든 작년에 합의
된 2035년 단계적 폐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했음


